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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5. 4. 14.(월) 14:00 배포 2025. 4. 14.(월) 08:30

특허청-우리은행, 지역 혁신기업 금융 지원 위해 ‘맞손’
- 특허청-우리은행, 지역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4.14.) -

- 지역 우수 지식재산(IP) 보유 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 -

  특허청(청장 김완기)과 우리은행(은행장 정진완)은 4. 14.(월) 14시, 우리

은행 본점(서울 중구)에서 ‘지역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특허청이 시중은행과 손잡고 지역 지식재산 금융 지원에 

나서는 첫 사례로, 민관 협업을 통해 지역의 지식재산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혁신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지식재산(IP) 담보대출은 2019년 말 

약 7천억원 규모였으나, 2024년 말 대출 잔액은 3배 이상 급증하여 약 2조 

1,500억여원 규모에 달한다. 그러나, 지역별로 보면 전체 대출의 6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충청권 13%, 경상권 17.6%, 전라권 

7.4%, 강원권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여 우수 기술·특허를 보유하고도 자금조달의 어려움으로 IP를 사업화

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데 한계를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금융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특허청은 지역지식재산센터(RIPC)를 통해 지식

재산경영 인증기업 등 지역 우수 지식재산(IP) 보유 기업을 발굴하고, 

우리은행은 지역 거점채널인 BIZ(비즈)프라임센터를 통해 지역 우수 지식

재산(IP) 보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IP) 담보대출, 맞춤형 

금융지원 및 금융 컨설팅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의 역량과 경험이 

결합하여 지역 실정에 맞춘 밀착형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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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특허청은 우리은행과 협력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 지역 지식재산 

금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중은행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우수한 기술력 및 지식재산을 보유한 지역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금융지원 및 컨설팅 등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이번 협약이 지역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기술 중심 경제의 핵심 자산으로, 특히 

기술력은 갖췄지만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강소기업에게 IP금융은 

중요한 성장 사다리가 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명품 특허’를 

보유한 지역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산업의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은 행사 후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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